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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6. 13.(화)

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
공업용수 등 인프라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서울경제, 6.12) >

◈ “팔당 취수 제동에... 300조 삼성 클러스터 ‘삐걱’”

ㅇ 하루 65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팔당댐 취수가 어렵다는
입장으로, 사업 추진 지연 우려

ㅇ 하루 최대 7GW의 전력이 필요하여 정부의 선도적 역할 필요

□ 정부는 ｢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｣(`23.3.15.)에 따라 부처, 경기도 등 

지자체, 기업 등이 모인 ｢범정부 추진지원단｣*을 발족(`23.3.31.)하였고, 

용수･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부 TF도 가동하여 지원 방안을 

지속 논의하고 있습니다.

    * 인허가 및 인프라 추진반, 기업지원반 등 두 개의 산하반으로 구성

 ㅇ (용수) 기사에서 환경부가 “팔당댐 취수는 어렵다”고 입장을 밝혔다는 

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  - 현재 팔당댐의 용수공급 및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용수확보

방안이 없다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 가능한 용수가 

부족하다는 것은 환경부를 포함한 경기도, 산업계 등도 인지하고 있는 

상황입니다.

  - 이에 환경부는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용수공급 TF를 구성하여 

추가적인 용수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  -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 용수는 일 65만톤(기업추산)으로, 

팔당댐 상류의 대규모 발전댐을 활용하여 팔당댐 용수공급 능력을 

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,

  - 더불어 기업의 기존 사업장 내 여유물량 활용, 하수 재이용 등 용수 

추가 확보 방안도 추진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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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(전력) 정부는 국가산단 내 필요한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`23.4월 

｢전력망 혁신 TF｣를 가동하였습니다.

  - 전력수요는 `29년 0.4GW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여 `42년 이후 총 

7G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, 정부는 앵커기업･지자체 및 한전과 

긴밀한 협의를 통해 맞춤형 전력공급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□ 정부는 ｢범정부 추진지원단｣를 통해 전력･용수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

하고, 환경･재해 등 영향평가 및 각종 심의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

기업의 적기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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